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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식민 당국이 추진한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장려를 둘러싼 문제점과 한계를

동시대 신문･잡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부업 관련 담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지적할 부분은 식민 당국이 192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업장려는 조선

농촌의 경제 사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묵인한 채 부업의 실천 여부라고 하는 부수적

인 문제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기만적인 시책이었다. 그리고 부업장려와 관련

담론은 조선 농촌경제에 대한 식민정책의 부작용을 불가시화 하고, 조선 농민의 곤궁과 궁

핍의 원인을 부업을 실천하지 않는 조선인 스스로의 문제로 치환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

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인의 출품 수가 빈약하고 더욱이 조선

어 안내문조차 구비되지 않았으며, 공진회의 본래 목적보다는 일본 상품의 광고와 소비 심

리를 조장하는 제국주의적 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인에게 회의와 실망, 더 나아가 불만을 안겨준 행사였다. 그리고

조선인은 그 담론의 중심에서 배제된 존재였으며, 그만큼 식민 당국이 선전한 부업장려의

공허함도 크게 체감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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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호경기를 맞으며 농촌

지역으로부터 도시부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부진한 반면에 쌀 소비량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제1

차 세계대전 이후 쌀 수입량의 감소와 1918년 시베리아출병으로 인한 심리적 요

인 등으로 쌀값이 상승하면서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

였다.1) 그 후 일본은 부족한 쌀을 조선이나 대만 등의 식민지로부터 대량으로

반출하는 한편 식민지에 대한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2)’

을 수립하고 쌀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으로 증산된 쌀

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농촌경제는 피폐

해졌다. 또 쌀을 중심으로 한 단작형 농업 구조로 인해 농민들은 식량 자급과 생

계유지가 곤란한 처지에 내몰리면서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불안이 더욱 가중

되는 양상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중･소농민의 농가 부채 증가, 소작농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농촌경제의 파탄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주의할 부분은 조선 농촌경제의 몰락과 파탄은 고스란히 식민지 조선의 식량

및 원료 공급 기능의 차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민 당국의

입장에서는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조선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하에 제기된 방안의 하나가 부업장려(副業獎

勵)이다.

1920년 이래 일본 재계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하고, 금융은 경색되어 사

업이 부진하다. 농촌 역시 점차 피폐해졌다. 게다가 쌀값이 하락하여 더욱

1) 쌀값 상승과 쌀 부족 현상으로 대두된 대표적인 사회문제로는 1918년 전후에 전국에 걸쳐 발생
한 ‘쌀소동’이 있다. 일본 정부는 폭동에 참가한 민중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였
고, 이후 쌀소동의 영향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내각이 총사직하고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이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산미증식계획은 크게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토지개량사업은 조선
총독부 식산국 토지개량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리조합을 통한 관개 개선, 지목 전환, 개
간과 간척 등이 진행되었다. 농사개량사업은 주로 일본의 개량 농업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품종
개량, 비료 사용 등의 생산성 확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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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궁에 처하였으며, 소작쟁의(小作爭議) 등 그 외 사회문제도 야기되어 일
본 가정의 앞날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점차 농촌진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결국 의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도 일

본과 거의 유사하고, 소작문제 등은 일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농촌 궁핍
의 정도는 일본 이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며, 조선농회(朝鮮農會)는 이

를 깊이 우려하고 농촌진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략) 올해도 농회(農會)에서 농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인가 기획을
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조선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부업품공진회를 개최

하여 크게 부업을 장려하고, 그 융성을 기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하여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足立丈次郎 1924:51).

이 자료는 조선농회3) 상무이사였던 아다치 죠지로(足立丈次郎)가 조선의 부업

융성을 도모하고 그 지침을 마련할 목적으로 편찬한 도서 조선부업지침 조선부
업품공진회총람(朝鮮副業指針 朝鮮副業品共進會總覽)의 일부이다. 아다치는 1920
년대 이후 일본 농촌경제의 피폐와 곤궁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조선 농촌

경제의 상황 역시 일본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의 농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부업을 장려하고 그 융성을 기

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업품공진회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

농촌경제가 피폐하고 곤궁한 처지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부업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며 문제 인식

의 한계를 노정한 서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 신문

과 대중잡지 등을 통해 부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빈번하게 등

장하고 부업장려와 선전을 위한 이벤트성의 행사인 조선부업품공진회는 대대적인

광고와 지원을 받으며 개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20년대 이후, 특히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전후하여 동시대

신문･잡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부업 관련 담론의 전개 양상과 이를 둘러싼 미디
어 담론의 긴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식민권력이 발산하고 확산한 부업 담론의

3) 조선농회는 1906년 11월 일본인 농상공부 관리･권업모범장 기사･농림학교 교원･곡물상 및 농업
경영자 등에 의해 조직된 한국중앙농회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그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된
단체로 식민지 조선의 농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 단체이다.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지원할
목적으로 1921년 9월에 제3회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친일관료 출신의 대지주 이완용
이 회장이 되었다.(김용달 ｢조선농회(1910~26)의 조직과 사업｣ 국사관논총 64, 1995.11, pp.65-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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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심층에 내재한 시대적 갈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 분야의 성격상 역사

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미술사학 등의 분야에서 유사한 연구가 적지 않게 축적

되어왔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공진회나 박람회 개

최와 관련한 과정이나 결과, 그리고 일제의 식민 지배의 성과를 과시하고 정당성

을 선전하는 담론 구축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4)

그러한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개최된 많은 공진회나 박람회 중에서도 1923년에

부업장려를 목적으로 개최한 조선부업품공진회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정소영의 연

구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정소영 2017:133-181) 또 조선총독부의 기

관지 중 하나인 조선문 조선(朝鮮文 朝鮮)에 실린 부업 관련 기사의 현황과

추이를 통해 1920년대 식민지 지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혜인의 연구도 본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정혜인 2019:227-252)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선부업품공진회가 편찬한 사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공진회의 개최 목적과 과정,

개황과 결과를 재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시대의 한정된

미디어 담론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은 동시대의 다양한 신문･잡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부업 관련 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가 노정한 결락을 보완하고 식민권력이 발산한

부업 담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정치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미디어 담론의 전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이후 식민 당국은 급격하게 피폐해 가는 조

4) 이와 관련한 연구에는 주윤정 ｢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주의 시선｣(문화과학 33, 문화과학사,
2003), 신주백 ｢박람회-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 공간｣(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4), 김태
웅 ｢1915년 경성부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 선전｣(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
소, 2002), 김영희 ｢조선박람회와 식민지 근대｣(동방학지 140,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07), 남
기웅 ｢1929년 조선박람회와 식민지 근대성｣(동아시아문화연구 4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
구소, 2008), 최병택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개최된 공진회와 박람회의 성격｣(전북사학 
53, 전북사학회, 2018), 김제정 ｢1929년 조선박람회의 홍보 포스터 연구｣(서울학연구 92, 서울
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3)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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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부업장려를 추진하였다. 부업을 통해 몰락해 가

는 농민층이 일정 부분의 현금수입을 마련함으로써 농민의 심리적 안정과 농촌경

제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여 통치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제국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경란 1997:195-246)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조선총독부는 1923년 3월에 식산국 내에 부업조사계를 신설하고 조선

각지의 주요 부업 및 적합한 부업을 조사한 후 이를 장려하는 업무를 추진하였

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4년 2월에는 식산국 내에 부업장려계도 별도 신설하여

부업장려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였다.5)

이처럼 부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가운데 조선부업품공진회는

기획되고 개최되었다. 조선부업품공진회는 1922년 4월에 전선수이출곡물공진회

(全鮮輸移出穀物共進會)를 개최한 바 있는 조선농회가 1923년 봄부터 기획하여

총독부의 찬동과 지사회의(知事會議)의 자문, 각종 기관과 은행, 회사 등의 협조

로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6) 매일신보(每日申
報)의 기사에 따르면, 당초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총독부에서 관설(官設)로 개최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서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조

선농회에서 이를 주최하게 되었음은 실로 시기에 적합한 시설(施設)이다. 총독부

에서는 힘껏 이를 지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

아 조선총독부 역시 부업장려를 위한 공진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조선부업품공진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총독부에서는 산미증식 개량방침에 의하여 최근 조선의 도작(稻作)은
현저히 발달되었고, 이어서 미간지의 개간, 간척 및 수리사업의 시설 등

과거의 면목을 일신하였으며, (중략) 미작(米作)의 진보가 괄목할 만큼 충

분한 것은 당연한 바이다. 그러나 미작이 비록 조선산업의 현상(現狀)을

5) ｢조선총독부에 식산국 내에 부업계 신설｣매일신보 1923.3.17. 2면, ｢부업장려계 신설되다｣경성
일보(京城日報) 1924.2.10. 6면.

6) 조선부업품공진회의 회기에 대해서는 당초 동아일보(1923.6.2.)와 매일신보(1923.6.3)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보도하였으나 동아일보(1923.6.5.)는 다시 ‘10월 5일부터 20일간 경복궁
내’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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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중요할지라도 이것의 개량 증식만으로는 조선산업의 전체를 개
량 진보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총독부에서는

미작의 개량과 함께 전작(田作), 그 외 양잠, 양계 및 농가 부업 등에 대

한 개량과 향상에 노력하는 바이다. (중략) 부업공진회를 개최하게 된 것
은 실로 시기(時機)에 적합함은 물론이요, 조선 부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이 증명하는 바로 많은 말이 필요없으며,

이러한 때에 특히 일반에게 주의를 바라는 것은 부업의 필요가 적실(適實)
함과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7)

이 자료는 ‘총독부 당국자 담(談)’이라는 표제와 함께 조선총독부의 조선부업품

공진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보도한 기사이다. ‘총독부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누구

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총독부가 산미증식계획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부

업의 장려와 진흥이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조선부업품공진회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이 초래한 혹은 수반한 부작용에 대한 시

각은 묵인한 채 조선 농가에 대한 부업의 필요성과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에서 문제시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동아일보도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가 확정되자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
의 필요성과 농촌진흥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조선농회 주최,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부업공진회를 10월 5일부터 20일

간 경복궁 내에서 개최할 터이라 하여, 그 상세한 계획의 요령을 발표하여
본보에도 어제 이를 보도하였다. (중략)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소위 시책이

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불행히도 그 정체의 여하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고각(高閣)에 속치(束置)하고 다
만 지엽적인 작은 일부분인 농가 부업장려의 취지를 우원(迂遠)한 공진회

의 형식으로 그 보급을 시도한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다만 그 짧고

얇은 식견에 웃는 것 외에 무엇이라 평론할 바가 없다. (중략) 그러나 이
것을 농촌진흥의 일단으로 과장함은 반대로 실소를 금하지 못할 바가 아

닌가. 설사 한발 양보하여 농촌진흥의 묘책으로 부업장려를 주장한다고 하

더라도 그 보급･실시의 방략이 한 번의 공진회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즉 실제 부업의 필요를 절감하고 또 노동의 과잉에 처한 일반 농

업자는 공진회 견학의 여유가 없을 것이오. 다만 지방의 소위 유지 신사와

7) ｢부업공진회를 기하여｣매일신보 1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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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관리 등에 불과할 것이오.8)

이 기사는 1923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의 일부이다. 기사에는
농촌 피폐의 실상을 기술함과 동시에 부업품공진회 개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논

조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피폐 현황(빈번한 소작 분쟁 발생, 장정 농민

의 해외 이주, 중소 자작농의 몰락, 농촌인구의 사망률 증가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하려는 부업품공진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을 위해 ‘근본적으

로 시급한 문제’는 방치한 채 ‘지엽적이고 작은 일부분’의 농가 부업장려와 일시

적인 시책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부업품공진회에 대해서는 ‘짧고 얕은 식견’이라고

치부하거나 ‘한 번의 공진회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평

가를 기사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경성부가 부업품공진회 개최를 협찬
하기 위해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여 허가하기로 하였지만, 신청자 30명 중 조선인

은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문을 표하는 기사도 싣고 있다.9) 즉 부업품공

진회 개최를 둘러싼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심도의 차이와 수익 구조의 원천적 불

균형의 단면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부업품공진회를 둘러싼 미디어 담

론의 미묘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조선부업품공

진회 개최와 관련한 부업 담론은 식민 당국의 정

책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신문･잡지, 그 외 각종
미디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

하고 있었다.

먼저 매일신보는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가

확정되자 조선총독부 기관지답게 관련 기사를 꾸

준히 보도하였다. 7월 13일자 기사에는 조선총독

부 식산국장 니시무라 야스키치(西村保吉)의 담

화에 수록된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 의의와 특

8) ｢부업공진회의 계획 농촌진흥의 근본책은 여하(如何)｣동아일보 1923.6.22.
9) ｢부업공진회 매점 신청자, 삼십인 중 조선 사람은 겨우 한 사람｣동아일보 1923.7.11.

<그림 1> 조선부업품공진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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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10)을 상세하게 보도하는가 하면 7월 19일자 신문에는 조선부업품공진회 공식

포스터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포스터는 상단에 봉황으로

추정되는 새와 하단에 단풍잎 도안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세로 사각형

도안 내에 한자로 ‘조선부업품공진회’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좌측에는 행사

장 본관으로 추정되는 근대식 건축물과 행사 기간, 장소 안내 도안도 배치되어

있다.

또 매일신보는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부업품
공진회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을 때도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것 없이 개최를 진행해야 한다는 식민 당국의 입장을 발 빠르게 보도

하며 공진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1)

한편 동아일보는 공진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는 기사12)도 보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관동대지진 발생 이후 조선인의 민심 동요를 우려하여 경계를 강화하는

식민 당국의 방침과 태도를 지적하거나13) 부업의 장려와 진흥만이 아닌 ‘조선 농

촌의 근본적인 진흥책’을 요망하는 기사에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14)

다음으로 동시대 잡지 미디어에 나타난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부업

담론을 살펴보자. 당시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계기로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부업 담론을 만들고 확산한 잡지 미디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중 하나인 월간

지 조선문 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15)
잡지 조선문 조선은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가 확정되자 1923년 8월호부터

10) 니시무라가 제시한 조선부업품공진회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부업으로 적합하다
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진열하고 또 이에 수반하는 부업의 재료품도 모두 진열하기로 하였다. 2.
출품의 진열법을 종래의 종단주의(각 부현별, 각 도별 진열)가 아닌 횡단주의를 채택하여 모두
품종별로 진열하기로 하였다. 3. 취미와 실익이라는 의미에 치중하고 재료에서 제품까지 올바르
게 그 순서를 제시하고 또 그 생산방법(작업상태)까지 동시에 소개하기로 하였다.

11) 이와 관련한 논의는 조선부업품공진회가 1924년에 발행한 조선부업품공진회사무보고에 상세하
게 보고되어 있다. (조선부업품공진회 1924:2-9)

12) ｢부업공진회 불연기｣(동아일보1923.9.22.), ｢공진은 차질 없이 개회 경무국 반대는 풍설｣(동아
일보 1923.9.26.)

13) ｢약차하면 일천의 패검(佩劍)이 일제히 출동하도록 부업공진회 중의 경계 방침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경계?｣

14) ｢부업공진회와 경계 당국의 과민한 태도｣(동아일보 1923.9.30.)
15) 조선문 조선은 1917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어로 발행된 잡지로 일본어 월간지 조선(朝鮮)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역할을 하였다.(정근식 2011:3)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 담론의 전개 371

｢부업품공진회 기념호｣ 발행을 예고하면서 관련 기사, 사진 등의 투고와 모집에
대한 안내문을 수록하는 한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가

표명한 ‘부업품공진회의 취지’를 앞장서서 소개하고 있다.

이번 공진회는 단지 공진회의 효과뿐만 아니라 크게 전 조선에 부업을
보급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공진회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조선의 경제발전

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일반이 충분히 이에 진력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중략) 조선 내에 현존하는 각종 산물을 집합할 뿐만 아니라 일본

의 각 방면에 실행되는 것도 참고품으로 취합하여 널리 이를 소개할 생각

이다.16)

이 자료는 아리요시가 부업품공진회 평의원회 석상

에서 설명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아리요시는 부업

품공진회 개최가 조선에 부업 보급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의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조선총독부의 조선부

업품공진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잡지 조선문 조선은 동호부터 11월호까지 총
3회(8월호, 10월호, 11월호)에 걸쳐 ｢조선부업품공진회
휘보｣를 수록하여 공진회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경과, 출품의 종류와 진열관, 진열품 사진, 관련 규칙

과 경비, 개회와 폐회 상황, 그 외 포상 수여식의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고한 대로 1923년 10월호는 ｢부
업품공진회 기념호｣로 편성하고 표지는 부업품공진회 포스터를 활용하여 제작하
였으며(<그림 2> 참조), 대부분의 기사는 부업품공진회와 부업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17) 기사 수는 총 33개, 그 외에도 부업품공진회 관련 다량의 사진

16) ｢부업공진회의 계획 농촌진흥의 근본책은 여하(如何)｣동아일보 1923.6.22.
17) 1923년 10월호의 ｢권두언｣에는 ‘본지는 동회의 개설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본호를 발행하여 동회
에 관한 모든 기사를 망라하고 또 여러 저명인의 의견을 게재하여 (중략) 부업의 필요와 그 방법
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노라.’라고 부업품공진회기념호 발행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림 2> 조선문 조선 
1923년 10월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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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림을 수록하여 총 지면은 352쪽으로 평상시의 기

사 수와 지면 수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에 큰 관심을 보인

잡지로는 조선공론(朝鮮公論)이 있다.18) 조선공론
은 조선부업품공진회가 개최되던 1923년 10월호를 ‘부

업의 장려와 조장(助長)을 위해 부업장려호를 발간하고

이를 내외(內外)의 각 방면에 배포함으로써 좋은 자료

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19)’ ｢추계특별호 부업장려호｣로
발행하였으며(<그림 3> 참조), 대부분의 기사는 조선
문 조선의 ｢부업품공진회 기념호｣와 유사하게 부업품
공진회와 부업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분적이지만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기사를 수록한 잡지

미디어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일본어판 조선(朝鮮)20)과 당시의 일본어

종합잡지 중 하나인 조선급만주(朝鮮及満洲)21)가 있다.
먼저 일본어판 조선은 1923년 9월호에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인 니시무라 야
스키치의 기고문 ｢부업의 필요와 특질｣을 소개하는가 하면 휘보란 ｢조선부업품
공진회 개최｣를 통해 공진회 개최의 목적과 경과, 회기, 회장, 진열관, 입장료, 출
품물 등은 물론 특설관, 사진 및 인쇄물 배부, 박물관 관람, 우편국 출장소의 설

비, 경기회 및 각종 대회의 개최, 야간 개장, 할인일, 협찬회 조직, 교통편과 운임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아울러 11월호 휘보란 ｢조선부업품공진회 개황｣에서도 출품 수의 내역, 각

18) 조선공론은 1913년 4월에 창간되어 1944년 11월 통권 380호까지 발행된 대표적인 일본어 종
합잡지로 창간은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이다. 잡지의 발간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실상을 알리고 조선동포를 각성시키서 당국의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다고 기술
되어 있다.(｢発刊の辞｣朝鮮公論 第1卷第4號, 1913.4, p.25.)

19) ｢권두언｣조선공론 1923.10, p.1.
20) 잡지 조선은 1920년 6월까지 조선총독부가 발행했던 조선휘보(朝鮮彙報)가 1920년 7월부터
명칭이 바뀐 후 1944년 12월까지 발행된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하나이다.

21) 조선급만주는 1908년 3월에 잡지 조선(朝鮮)으로 창간되었다가 1912년 1월(통권47호)에 조
선급만주로 개칭되어 1941년 1월(통권398호)까지 34년간 발행된 일본어 종합잡지이다.(임성모편
2007:6-12 참조)

<그림 3> 조선공론 
1923년 10월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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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관의 상황, 관람자의 진열관 관람 순서 안내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관람자의 진열관 관람 순서 안내에서는 본관에서 조선의 부업 제조품의 관

람, 제1 참고관에서 조선의 출품을 일본 그 외의 출품과 비교, 제2 참고관에서

실제 작업 견학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선 부업에 대한 연구, 반성과 각성, 부업의

방책 수립이라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부업품공진회 개최의 목적과 효과를 선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급만주는 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기사가 많은 편은 아니
지만, 1923년 9월호에 ｢공진회에 대한 희망｣이라는 표제로 6명의 기고문을 수록
하고 있다.22)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가운데 3명의 기고문은 부업품공진회 그 자

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부업의 성과가 저축으로 실현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 저금관리소장 가타기리 요우지(片桐要治)는

‘부업을 장려하는 이상, 목적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저축의 정신을 동시

에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인이 겉보기(겉치레)를 중시하고 직업에 대

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업품공진회를 계기로 이러한 관념을 일

소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조선 농촌경제의 진흥이라고 하는 부업품

공진회의 목적 그 자체보다도 저축 장려와 조선인의 ‘잘못된 관념’의 일소를 더

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문･잡지 미디어는 아니지만, 이 무렵 대중들에
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미디어에는 사진그림엽서도

있다. 사진그림엽서는 커뮤니케이션 장치이자 통신수단이면

서 정보전달과 선전의 기능을 갖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황익구 2017:50)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앞두고 조선총독

부는 관보(제3344호)를 통해 ‘부업품공진회를 위한 특수통신

일부인(特殊通信日附印)을 사용한다’고 공시하고 사용국명

(局名)과 사용기간, 사용방법, 형식 등을 지정하여 제시하였다.(<그림 4> 참조)

그 후 조선부업품공진회를 비롯하여 경성부업품공진회 경성협찬회, 조선총독부

22) 기고문의 작성자는 경기도지사 도키자네 아키호(時實秋穗), 조선총독부 체신국장 가마하라 구시
로(蒲原久四郎), 경기도 참여관 김윤정(金潤晶), 조선총독부 저금관리소장 가타기리 요우지(片桐
要治), 조선총독부 상공의장 히라이 미쓰오(平井三男), 미쓰이(三井)물산 경성지점장 스미이 다쓰
오(住井辰男)의 6명이다.

<그림 4> 조선부업품 
공진회기념 

특수통신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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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국 등이 사진그림엽서를 제작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관과 단체가 사진

그림엽서를 발행하여 유포･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그림엽서에는 조선
부업품공진회 개최 당시 회장 주변의 모습, 진열관 등 부대시설의 사진, 부업 관

련 슬로건 등을 배치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그림 5, 6, 7> 참조) 다만, 당시

제작･유포된 사진그림엽서의 전체적인 제작 규모나 발행처, 발행 종류 등은 현재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진그림엽서는 조선부업품공진회의 개황을 전

파함으로써 관람객 유치는 물론 식민 당국의 의도를 선전하는 도구로서 기능하였

다는 점은 분명하다.

23)

<그림 5> 조선부업품공진회발행 
｢조선부업품공진회 장내 매점｣

<그림 6> 조선부업품공진회 
경성협찬회발행 ｢베짜기｣

<그림 7> 조선총독부 체신국발행 
그림엽서23)

제2장 부업 담론에 나타난 시각의 현격과 긴장 관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부업품공진회는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조

선농회가 주최하고 조선총독부가 지원(알선)하는 형식으로 경복궁 내에서 개최되

었다. 조선부업품공진회가 편찬한 조선부업품공진회사무보고의 ｢취의서(趣意
書)｣에는 개최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업은 잉여의 노력을 이용하여 제반 물자의 산출을 풍부하게 하고 주
업(主業)과 대등하게 산업진흥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서민

의 수익이 증가하고, 근면역행(勤勉力行)의 미풍을 양성하며 민력(民力)의

튼튼한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 특히 농가 경제의 조직을 정돈
하고 농민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여 농촌의 진흥, 지방 부력(富力)의 증진

23) 엽서 뒷면에 적힌 문구는 각각 ‘副業은 貯金을 生하며 貯金은 利子를 生한다’와 ‘副業과 貯金과
은 幸福의 基礎’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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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업의 보급･발달이 당연히 필요하다. (중략) 그래
서 1923년 가을 경성에서 조선농회 주최, 조선총독부 참가 하에 농회 그

외 각 산업단체를 통해 관민이 일치 협력하여 조선부업품공진회를 개최하고

부업의 발달,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朝鮮副業品共進會 1924:1)

조선부업품공진회는 부업의 보급･발달을 통해 농촌의 진흥과 지방 재정의 증
진, 서민의 수익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24) 이와 같은 조

선부업품공진회의 개최 목적은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개회 축사(水野直樹 2001:219-220)를 비롯하여 매일신보,경성일보, 조선문
조선, 조선공론 등과 같은 신문･잡지 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조선총독부가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지원하고 관련 부

업 담론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부업품공진회와

관련 부업 담론을 바라보는 조선인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더 나아가 냉소적이라

는 점이다.

1. 신문 미디어

먼저 신문 미디어의 양상을 살펴보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는 조선부업품
공진회가 개최된 1923년 10월 5일자 1면을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축하하는

내용으로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 머리기사에는 두 신문 모두 국화와 단풍 문양이

들어간 ‘축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라는 동일한 디자인의 제목을 배치하였으며,

지면 중앙부에는 공진회장(會場)의 본관과 참고관을 배경으로 주요 관계자 4명의

인물사진(조선부업품공진회 회장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 조선농회 회장 이완

용,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니시무라[西村], 경성협찬회 회장 미노베 슌키치[美濃部

俊吉])이 도안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8, 9> 참

조)

24) 조선부업품공진회의 개최 목적에 대해서는 잡지 조선문 조선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널리 부업에 대한 세인의 주의를 환기하게 하여 그 이해를 유발하고 한편으로 부업자를
고무 작흥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 업의 진흥에 일신의 기운을 촉진하려함이다. 이와 같은 시설(施
設)은 현재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서 조선에 있는 농촌의 진흥, 경제 조직의 개선에 이바지
할 만한 가장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선부업품공진회 휘보｣조선문 조선 
1923.10월호,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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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매일신보
1923년 10월 5자 1면

<그림 9> 경성일보
1923년 10월 5자 1면

기사 역시 공진회의 필요성과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각 관계자의 담화

등으로 채워져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부업

품공진회의 성과를 강조하는 논조의 기사로 재현된다.

예를 들면 매일신보는 1923년 10월 23일자 ｢부업품공진회와 그 효과｣라는
기사에서 부업품공진회가 ‘우월한 성적으로 반도(半島) 부업계에 큰 수확을 주었

다는 것은 일반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고 하면서 ‘예상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

었다’고 만족감을 표하는가 하면 부업품공진회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

두는(事半功倍)’, ‘실용적 실물교육’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부업품공진회가

폐막한 이후에는 ｢부업진흥의 촉진, 공진회 개최의 목적을 달성｣이라는 기사로

부업품공진회의 성과를 호평하고 있다.2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업품공진회의

개최 목적이 부업의 장려와 보급, 조선 농촌의 진흥, 지방 재정의 증진, 서민의

수익 도모 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동아일보가 지적하였듯이 그야말로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매일신보가 어느 신문(혹은 잡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某
紙), 부업품공진회에 대해 ‘득불보실(得不補失)26)’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망평

(妄評)’이라고 치부하면서 ‘피상적인 견해’이자 ‘적평(適評)이 아니다’고 반박한 점

이다.27) 이점은 매일신보가 단순한 일개 신문 미디어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라는 점에서 부업 담론을 둘러싼 담론공간의 긴장 관계의 일례를 보여준

25) ｢부업진흥의 촉진 공진회 개최의 목적을 달성｣매일신보 1923.10.25.
26) 얻은 것으로는 그 잃은 것을 메워 채우지 못한다는 뜻으로, 손해가 됨을 뜻한다.

27) ｢부업품공진회와 그 효과｣매일신보 19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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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위 민족지로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지면 구성이나 기사

내용은 다소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1923년 10월 5일자 신문
1면, 2면, 3면에 각각 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기사를 부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1면에는 ｢부업공진회 개최에 대하여, 철저한 장래 장려책을 취하라｣는 머
리기사를, 2면에는 아리요시 정무총감의 담화와 니시무라 식산국장의 담화를 하

단부 기사로, 3면에는 공진회장의 본관 사진과 함께 ｢금일 개관되는 부업공진회｣
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2면과 3면의 기사가 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행사 안내라는 의례적인 기사라면 1면의 기사는 조선인의 시각이 반영된

신문사의 ‘사설’과 같은 성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의 산업 즉 주업과 부업의 양 방면을 통하여 지도장려를 획책한 것
이라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동의하지 안 할 수 없다. (중략) 부업장려의

공효(功效)를 설명함은 부업 만능의 취지를 선전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현재 조선의 경제상태에 있어 부업장려의 적절함이 시급한 것을 말할 뿐
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번 부업공진회 개최를 찬성하는 바이며, 다만

우리의 절실히 희망하는 바는 부업공진회 개최로 부업의 장려를 완성한

것으로 유안고식(愉安姑息)의 폐에 빠지지 않기를 당국자에게 바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조선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부업장려의
취지와 공진회 개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업과 부업에 대한

지도와 장려가 일시적인 공진회 개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선 경제의 어려

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장려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 당국의 부업장려 정책과 공진회 개최에 대한 우려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일보의 논조는 부업품공진회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이
어지고 있다.

오늘부터 경복궁 안에 개최된 ｢부업품공진회｣는 첫날부터 경황이 쓸쓸
하다 하니 며칠만 더 지나면 구경꾼도 시골 양반뿐일 모양이라든가. 게다

가 설비가 대단히 불완전하여 물밥을 사 먹어 가며 시골서 서울까지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기는 고사하고 금전과 시간의 손해밖에 없으

리라 한다. 한가지라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쇄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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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라도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 줄 도리가 없을까. 원래부터 간판
만 팔아먹는 당국자의 시키는 일이니까 무슨 성의 있는 구석을 보려 하는

것부터 어림없는 일이라 하겠지만은 출품 수효로만 보아도 조선 사람의

것은 몇 가지 아니 됨은 무슨 까닭인가.

인용은 부업품공진회가 개최된 지 3일째 되는 10월 7일자 동아일보의 ｢휴지
통｣이라는 단신 기사의 일부이다. 공진회장의 관람객은 주로 ‘시골 양반’뿐이며,

‘설비가 대단히 불완전’하고, ‘유익을 주기는 고사하고 금전과 시간의 손해’밖에

없다는 평판을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행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인쇄

물’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자의 무성의함을 개탄하는가 하

면 조선인의 출품 수가 적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
일보의 부업품공진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은 점차 격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10월 11일자 기사에서는 ‘공진회 덕에 활기 있는 것은 각 극장(기생의

공연)과 창경원과 전차’뿐이라는 보도나 10월 15일 기사에서는 ‘정말 착실한 관람

객은 입장자의 50분의 1, 이래서는 공진회의 효과도 얼마나 될지 가엾은 현상’이

라는 보도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기자 유광열

(柳光烈)은 10월 18일자에 기고한 ｢개성행(開城行) 4 소경의 단청(丹靑)｣이라는
기사에서 공진회는 ‘그저 그랬습니다’, ‘소경의 단청 구경’, ‘그저 사람 구경’이라는

표현으로 부업품공진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부업품공진회에 대한 소감은 다음의 기사로 귀결되고 있다.

장내에 진열한 것 중에 과연 지금 조선 농가에서 실행할 만한 부업이

몇 종이나 될까. 그 대부분은 특수한 기술의 숙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적지 않은 자본을 요하는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비실용적인 것이다. 더욱
이 전혀 부업이 되지 못할 것이 다수 진열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부업장려를 목적으로 한 공진회장인지 일부 상인의 상품 매점을 목적으로

한 광고회장인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중략) 부업공진회 그 자체는 반대
할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이 너무도 형식적이오. 허장성쇠(虛張聲勢)

적이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아니함을 책망하는 것이다.

인용은 10월 18일자 ｢부업품공진회 소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동아일보의
부업품공진회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회장 내에 진열된 부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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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용적’이며, 부업장려가 목적이 아니라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장’

이라고 평가하면서 ‘형식적’이며 ‘허장성쇠적’, 즉 실속이 없이 허세만 부린 행사

라고 책망하고 있다. 이러한 총평은 부업품공진회 개최의 성과를 호평하고 선전

해 온 식민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망평(妄評)’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조선일보는 1923년 10월 5일자 신문 2면과 3면에 각각 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2면에는 니시무라 식산국장의 담화를, 3면

에는 ｢금일부터 공진회 개최｣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3면 기사는 부업품공진회
개최를 알리는 내용과 함께 공진회장 건설을 위해 철거된 광화문 앞 해태상을

아쉬워하면서 전등으로 장식된 광화문, 관람객으로 붐비는 전차, 행사장 주변의

각 상점의 광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단체 관람객 등의 풍경에 대해 탄식 섞인 논

조로 기술하고 있으며, 부업품공진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은 확인할 수 없다. 부

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기사 수는 동아일보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지 않지만, 부업품공진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사하다. ｢공진회는 미인회(美
人會), 부업품 대신인지 미인을 많이 모집｣이라는 제목의 10월 10일자 기사는

‘부업품공진회의 내용이 극히 빈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미

인이 많아서 ‘부업품 구경보다 미인 구경이 좋다’는 야유적인 평판을 소개하며

부업품공진회의 취지가 퇴색되었음을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부

업품공진회가 끝날 무렵의 사설 ｢관찰과 의식, 공진회 관람객에게｣에서는 ‘본업
이 없는 부업은 없다. 본업의 기초가 공고하지 못한 부업장려를 기대할 수 있는

가’, ‘밥이 없는 반찬은 필요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식민 당국의 부업장려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28)

2. 잡지 미디어

다음은 잡지 미디어의 양상을 살펴보자. 잡지 조선문 조선과 조선공론은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에 즈음하여 각각 ｢부업품공진회 기념호｣와 ｢부업장려호｣
를 발행하며 식민 당국의 부업장려와 관련 담론의 확산에 보조를 맞추어 온 미

디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잡지는 조선부업품공진회가 폐막한 이후에

28) ｢관찰과 의식, 공진회 관람객에게｣조선일보 19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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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조선부업품공진회 관람감상문이나 소감문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조선문 조선은 1923년 11월호에 관련 감상문의 투고를 바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1924년 1월호부터 4월호까지 투고된 감상문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선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더 정도(程度)가 유치(幼稚) 또는
불구(不具)하여 정말 미성년의 아동이므로 중앙 정부인 부모의 부양이 아

니면 자립이 어려운 즉 이번 부업품공진회의 명의(名義)를 기본 삼아 업

무의 쇄신을 도모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도함이 글쓴이의 일대 희망이라
하노라.

인용은 1924년 2월호에 수록된 함경남도 영흥군 고령면장 진도준(陳道濬)의

｢조선부업품공진회를 시찰하고｣라는 감상문의 일부이다. 진도준은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부모’와 ‘아동’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조선부업품공진회가 ‘부모’인 일본의

‘적선(積善)’과 ‘시혜(施惠)’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칭송하는 한편 조선은 ‘정도가

유치 또는 불구하여 정말 미성년의 아동’이므로 ‘부모’인 일본의 ‘부양’이 필요한

만큼 부업품공진회의 취지를 수용하여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식민주의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논조는 조선공론의 감상문 역시 유사하다.

그 종류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우수한 상품은 일본인의 제조 즉,

일본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그다지 우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중략) 그래서 조선의 공업은 이러한

시대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개발해 가지 않으면 순조로운 발달은 어렵다

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조선공론 1923년 12월호에 수록된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장 미야
마 기사부로(三山喜三郞)의 기고문 ｢부업의 발달과 일본인･조선인의 제휴｣의 일
부이다. 공학박사이기도 한 미야마는 조선부업품공진회를 관람 후, 특히 출품물

중 조선의 공업품을 일본의 공업품과 비교해 가며 각 분야별로 일종의 품평과도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조선의 공업은 일본인의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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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순조롭게 발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조선부업품공진회를 통해 조

선인은 일본인의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휴’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의미의 ‘제휴’라는

용어의 기저에는 역시 제국주의적 우월감이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이 발행한 잡지 미디어에는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관련 부

업 담론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조선부업품

공진회와 관련 부업 담론에 대한 조선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잡지 중 하나

는 개벽(開闢)이다.29)
잡지 개벽의 1923년 11월호에는 조선부업품공진회와 관련하여 소설가 염상
섭(廉想涉)의 ｢세 번이나 본 공진회｣, 유광열(有狂熱)30)의 ｢나 역(亦) 구경의 영
광을 입던 이야기｣, 작자 미상의 ｢부업공진회의 결과-조선인에게 무엇을 주었나｣
라는 3편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염상섭(廉想涉)의 ｢세 번이나 본 공진회｣는 이미 친구의 권유로 두 번이나 부
업품공진회를 관람한 적이 있는 염상섭이 원고 청탁을 이유로 부업품공진회를 세

번째 관람한 후의 소회를 기술한 글이다. 염상섭은 초라하고 빈약한 공진회장에

대해 ‘이까짓 것을 보려고 돈을 물 쓰듯 써서 왔더란 말인가’라고 한탄하면서 한

편으로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군중에 대해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공진회

준비를 위해 훼철된 광화문 주변과 해태상의 철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세 번이나 관람하였지만 ‘무의미하게 보았다’는 표현으로 자조

섞인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으로 유광렬의 ｢나 역(亦) 구경의 영광을 입던 이야기｣는 부업품공진회를
관람한 후의 다양한 풍경과 감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례로 풍

경에 대한 비판으로는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조선총독부 건물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자(<그림 10> 참조)31) 이를 지켜본 조선인 시골 관람객이 ‘아이고

29) 잡지 개벽은 1920년에 천도교 청년회에서 조선인의 계몽을 위해 창간한 월간 종합잡지이다.
30) 작자 유광열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동아일보 기자 유광열(柳光㤠)과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기
사 내용 중에 조선부업품공진회에 대한 소회를 ‘소경의 단청’이라는 같은 문구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31)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1916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26년에 완공되었으나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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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굉장하다!’고 감탄한 장면에 대해

‘아- 가련한 동포여! 이 집에는 당신네의

피땀이 흐르는 줄 아십시오’라고 개탄한

장면을 들 수 있다. 유광열은 공사비와

부지, 재료까지 계산하면 일천 수백만 원

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하는 조

선총독부 건물을 ‘조선의 마천각(摩天閣)’

이라고 칭하면서 이 건물이 ‘조선인에게

무엇을 주려는가’라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감상을 술회하고 있다. 이어서 유광렬

은 부업품공진회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연 공진회?｣
구경을 다 하고 나니 본 바가 무엇인가. 얻은 바가 무엇인가. 첫째 이

공진회가 어떤 사람의 공진회인가. 일본인의 공진회인가. 조선인의 공진회

인가. 일천칠백만이 사는 조선 사람의 출품이 40여만 이 사는 일본인의 출
품만 못 한 것은 당국자가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다수인 조선인의 산업보

다 소수인 일본인의 상업을 더 장려하고 더 발달시킨 산 증거가 아닌가.

둘째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연 공진회인가. 당국자가 말함과 같이
진실로 조선인의 부업 발달을 위한 공진회라면 왜 상당한 설명원을 세워

적지 않은 돈을 길에다 쓰고 모처럼 올라온 농민이 알아듣도록 일러주지

못하였는가. 적어도 조선문으로 설명을 써서 읽어보게나 못하였든가. 향촌
농부의 눈에 비치는 일문(日文) 설명이 소경의 눈의 단청(丹靑)이 아니고

무엇이랴. 대체 그 일문 설명은 누구를 본위로, 누구를 위하여 써 놓은 것

이냐? 다시 질문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연 공진회인가?32)

유광열은 부업품공진회의 근본적인 문제, 즉 ‘누구를 위하여’ 개최한 것인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야말로 식민 당국이 내세운 부업품공진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지탄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기사 ｢부업공진회의 결과-조선인에게 무엇을 주었나｣

회가 개최되던 당시에는 사진그림엽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청사 외관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개벽 1923년 11월호, p.72.

<그림 10> 조선부업품공진회 발행 
사진그림엽서 (총독부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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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자.

조선부업품공진회는 결국 조선인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가, 문제는 여기
에 있다. 부업진흥의 기운을 촉진했다는 것, 물론 옳은 말이다. 그 만철회

사(滿鐵會社), 경전회사(京電會社)의 수입고를 늘리고, 경복궁 안에 새로

짓는 신 총독부 청사에 첫 번째의 예배(禮拜)를 시켰다는 말, 이것도 거짓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보다도 더 옳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의 상품을 특별한 광고료 없이 면면촌촌(面面村村)

의 조선인에게 광고하여 지방 사람의 구매심을 증장(增長)하게 하였다는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부업공진회는 ‘부업진흥’이라는 부업이 있은

것 외에 ‘일본상품광고’라는 정업(正業)이 있었다는 그것이다.

기사는 앞서 살펴본 유광렬의 비판과 같이 부업품공진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일본상품광고’의 장으로 변질되어 조선인 소비자의 구매 심리

만 자극한 부업품공진회의 이면의 목적을 간파하고 있다. 즉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제국주의의 경제 논리가 개입된 식민 당국의 위선적인 시책이었다는 것을 비판하

고 있다.33)

결 론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부업장려와 관련 부업 담론을

신문･잡지 등의 미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유포･확산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조선부업품공진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 농촌의 진흥과 부업의 보급･발달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은 식민 당국이 추진한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장려를 둘러싼 문제점

33) 이와 유사한 관점은 당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출판 활동을 전개하던 윤치호(尹致昊)의
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며칠 전에 개장된 부업공진회는 지금껏 내가 본 공진회 가운데 가장
시시했다. (중략) 철도회사와 전차회사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반면, 시골에서는 돈이 씨가 말라
버렸다. 노소, 빈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서울이나 지방에서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조선
민족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절망감에 빠져 있다.’(윤치호 20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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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계를 동시대 신문･잡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부업 관련 담론을 통해 고찰하
였다.

먼저 지적할 부분은 식민 당국이 192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업장려

는 조선 농촌경제의 피폐와 농민층의 몰락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

으며, 산미증식계획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업장려와 관련 담론은 조선 농촌경제에 대한 식민정책의 부작용을 불가

시화 하고 조선 농민의 곤궁과 궁핍의 원인을 부업을 실천하지 않는 조선인 스

스로의 문제로 치환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업장려를 선전하

는 담론은 조선인을 인습과 태만으로부터 교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부업은 평소 근검역행(勤儉力行)의 습관을 양성하고, 그 결과 조선 고
래의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사상을 제거하고, 노동을 존중해야 하는 기풍

을 작흥(作興)하며, 사치유타(奢侈遊惰)의 악풍을 교정하고, 풍기를 개선함

으로써 강의(剛毅) 기질을 함양하여, 의존심을 버리고 사행(射倖)심을 버
리고 자주 자영의 기상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또 부업품의 생산 판매 등

에 있어서는 많은 조합 조직에 의지하고, 인보공조(隣保共助)의 이익을 깨

닫게 한다. (足立丈次郎 1924:4)34)

그야말로 조선인을 ‘노동을 천시’하고 ‘사치’와 ‘태만’을 일삼으며 ‘의존심’과 ‘사

행심’을 지닌 존재로 취급하면서 부업의 실천이 ‘악풍을 교정하고, 풍기를 개선’한

다며 마치 부업이 조선 농촌경제를 회생시킬 해결책처럼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부업장려는 조선 농촌의 경제 사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묵인한 채 부업의

실천 여부라고 하는 부수적인 문제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기만적인

시책이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인의 출품 수가 빈약하고 더

욱이 조선어 안내문조차 구비되지 않았으며, 공진회의 본래 목적보다는 일본 상

34) 이와 유사한 논조의 담론은 조선부업장려회가 1924년에 발행한 조선부업전서(朝鮮副業全書)
(1924, pp.3-4)에도 등장한다. ‘(조선인이) 과거의 인습과 타면(惰眠)을 타파하고, 활발하게 근세
문화에 대해 노력하는 동지자가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력을 자극’하는 부업장려
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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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광고와 소비 심리를 조장하는 제국주의적 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인에게 회의와 실망, 더 나

아가 불만을 안겨준 행사였다. 그리고 조선인은 그 담론의 중심에서 배제된 존

재였으며, 그만큼 식민 당국이 선전한 부업장려의 공허함도 크게 체감하였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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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Joseon Sideline Products Exhibition and the Development of Sidelines 
Discourse: Focusing on Newspapers and Magazines

Hwang Ikkoo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surrounding the Joseon Sideline

Products Exhibition and encouragement of sidelines promoted by the colonial authorities
through discourses on sidelines appearing in contemporary newspaper and magazine

media.
Firs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lonial authorities' active promotion of sidelines

since the 1920s was a highly deceptive policy. It ignored the fundamental economic
problems facing rural Joseon, while only presenting the secondary issue of requiring
sidelines. And the discourse related to encouraging sidelines made invisible the negative
effects of colonial policies on Joseon's rural economy. And it had an inherent function of

shifting the cause of the poverty and hardship of Joseon farmers to the problem of
Joseon people themselves not practicing sidelines.
The next thing to note is that the Joseon Sideline Products Exhibition had a small

number of Korean exhibitors and, moreover, did not even have Korean language
instructions. The Joseon Sideline Products Exhibition was being used as a venue for
imperialistic economic logic that promoted Japanese products and encouraged Koreans'

consumer psychology, ra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For that reason, the Joseon
Sideline Products Exhibition was an event that brought disappointment and even
dissatisfaction to the Joseon people. And Koreans were excluded from the center of that
discourse, and they must have felt the emptiness of the colonial authorities' propaganda
about encouragement of sidelines.
Key words：Joseon Sideline Products Exhibition, sidelines, colonial policy, newspaper and 

magazine media, discourse.

■ 日本語抄録

朝鮮副業品共進会と副業言説の展開ー新聞･雑誌メディアを中心に

黃 益九
本論文は、植民地統治当局が推進した朝鮮副業品共進会と副業奨励をめぐる問題点と限界を同時

代の新聞･雑誌メディアにおける副業言説を通じて考察している。
まず指摘したい点は、植民地統治当局が朝鮮農村の経済事情に対する根本的な問題については

無反応のまま、副業という副次的な問題だけを推進していたという点で極めて欺瞞的だったことであ

る。また副業奨励とそれに関わる言説には、朝鮮農村の経済に対する植民政策の副作用を不可視化
し、朝鮮農民の困窮の原因が副業を実践しない朝鮮人の自己問題のように置き換える機能が内在して

いた。
次に指摘したい点は、朝鮮副業品共進会には朝鮮人の出品数が貧弱で、さらに朝鮮語の案内文

すら備えられておらず、共進会の本来の目的よりも日本商品の広告と朝鮮人の消費心理を助長す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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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う帝国主義的な経済論理が仕掛けられていた。そのため朝鮮副業品共進会は、朝鮮人に懐疑と失
望、さらに不満を抱かせる出来事だった。すなわち当時の朝鮮人は、朝鮮副業品共進会とそれに関

わる言説の中心から排除された存在であっただけに植民地統治当局が宣伝した副業奨励の空虚さも大
きく体感していたであろう。
キーワード：朝鮮副業品共進会、副業、植民政策、新聞･雑誌メディア、言説

<필자인적사항>

성 명: 황익구

소속(직위) :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조교수)
연락처(이메일) : younrok@hanmail.net

투고마감일 : 2025.7.30 심사개시일 : 2025.8.15 게재확정일 : 2025.9.15


	조선부업품공진회와 부업 담론의 전개 ―신문 · 잡지 미디어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와 미디어 담론의 전개
	제2장 부업 담론에 나타난 시각의 현격과 긴장 관계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